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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여 진로상담과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폴리텍대학 II대학 I캠퍼스에 재학 중인 11개 학과 
총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각 변인 들 간의 상호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한국폴리텍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

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폴리텍대학생

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결과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진로준비행동 수
준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폴리텍대학생 주변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학생들의 내적 요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
여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programs by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Korean 
Polytechnics students. A total of 314 students from 11 departments attending the I Campus of Korea Polytechnics II were surveyed,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
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d complete mediat-
ing effects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in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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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과목은 필수교과와 선택교과 각각 2학점에 불과해 학

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엔 부

족한 상황이다.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에서 전문 기술능력의 

향상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능력은 상

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고 기술인력 특성을 고려한 맞

춤 진로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분야별로 다양하지만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기능대학 학

생의 진로관련 변인 들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한국폴리텍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내적인 심리요인을 파악하고 학교, 전공교수, 진로교수, 진로

상담사 등 주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외적인 환경요인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Ginzberg(1952)는 대학생 시기를 전 생애적 진로발달과정

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취업목표를 달성하는 시기라 하였다[6]. 김봉환(1997)은 합

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해서 인지나 태도적인 측면을 향상시

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결정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

기 위한 행동 등을 포함한 진로준비행동이 중요하다고 하였

다[7]. 대학생 시기에 직업영역으로 진입과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행동이 필요한데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목

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변인이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개발 관련 심리적 변

인 들의 메타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활발 하게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8]. 대학생 시기에 자기효능감의 형성은 개인

의 상황과 환경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을 통해 합리적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송현심, 홍혜영(2010)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있고 외부로부터 제공

되는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고 보

고하였다[1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이 부모, 교수, 친
구 등 주변사람에게 받는 관심과 격려, 자원제공 등의 사회

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임을 확인

I. 서 론

대학생 시기에 진로를 결정하고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

는 것은 인생에 중요한 과업이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고

용충격으로 취업률이 감소하고 4차산업혁명의 직업변동 속

에서 청년 구직자는 진로결정과 취업준비, 급속하게 변화하

는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19년 고등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을 보면 일반대학 63.3%, 전문대학 

70.9%, 산업대학은 71.5%, 기능대학은 80.0%로 나타났다[1]. 

기능대학이 대학이나 전문대학보다 월등히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24개 기능대학과 19개 직업전문학교

를 통합하여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전환되었다[2]. 2020년 산

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서 2019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

력 부족인원은 37,924명을 기록하였다[3]. 취업 난에도 불구

하고 산업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상황에서 산업경쟁력 확보

와 4차산업사회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인력에 관한 실

증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이다[4]. 한국폴리텍대학은 국

가기관산업, 신기술, 시설, 제조업 분야의 직업교육 훈련

과 기업만족형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중심 교육훈련 과정

인 FL(Factory Learning)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5]. 
2019년 기준 한국폴리텍대학의 취업률은 80.3%, 취업 유지

율은 90.1%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였다[1]. 근래 채용전형

은 기업에서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를 제시하여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스펙을 갖춘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경력

자 같은 신입사원을 원하는 추세이다. 직무중심의 채용 트렌

드에 맞추어 산업현장에 대응한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은 한

국폴리텍대학의 높은 취업률의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강현희(2015)는 한국폴리텍대학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 일자리가 많아 취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 안정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현재의 단편적인 취업교육에 집중된 기초적인 진로준비

행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의 2년제 학

위과정은 전공이론과 실습, 프로젝트와 현장실습 위주이고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perceived social support of Korean Polytechnics students affec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increases the level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s suggests that through active social support around Korean Polytechnics stud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environmental factors that can promo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enhancing the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making, which is a low-level factor f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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